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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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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만 18세에

서 25세 대학생 456명(남: 207명, 여: 249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단순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불안통제감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울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

육태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을 순차적으로 거쳐 사회불안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

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사회불안에 여전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이라는 인지적 요인들이 이러한 관계에

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

생 개인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보

호적 양육을 고려한 개입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사회불안,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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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고, 낯선 사람에서부터 친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과 폭넓은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공격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편감을 경험하기도 한

다. 이처럼 타인에게 주목 받거나 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관계나 상황을 두려워

하고, 불안해하며, 회피하는 증상을 사회불안

(social anxiety)이라고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정상적인 사회불안과 임상적 

수준의 사회불안은 증상의 정도에 따른 연속

선상 위치하기 때문에, 그 증상의 심각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로 분류되기도 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

불안을 경험할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를 회피함으로써 

대인관계 및 직업적 손상, 우울, 물질남용, 자

살시도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Stein & Kean, 2000; Wittchen 

& Fehm, 2003). 

보건복지부(2017)가 2016년에 조사한 정신질

환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불안장애의 평생 유

병률은 1.6%로, 2008년과 2011년에 비해 약 3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 중 만 20-24세 발병

이 21.1%로 14세 이하(43.7%)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8.4%가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

서, 24.7%가 사교적 만남에서, 8.5%가 일상적 

만남에서 중간 이상의 불안 수준을 보고하였

으며(조용래, 원호택, 1997), 이는 다른 서구권 

국가의 대학생들과 비교할 때(Heinrichs et al., 

2006; Schreier et al., 2010), 비슷하거나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학생이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이들의 발달 시기적 특성과 관

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생은 

발달학적으로 성인기로 치부되던 이전 시대와 

달리,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분리되어 존

재하는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독

특한 시기로 고려된다(Arnett, 2000). 청소년기

가 신체적 변화와 함께 자아 탐색 과정을 통

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인 반면, 성인진입

기는 청소년기부터 형성된 자아정체성을 실천

하고 검증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독립된 개인의 역할을 확립한 성인기와 달리 

여전히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

으며,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감

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되면 학업 외에도 아르바이트, 봉사

활동, 정치단체 참여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이 확대되고, 대인관계에서 자기주장을 해야 

하거나 사회적 행동을 요구받는 일이 증가하

게 된다. 또한, 발표와 같은 수행상황과 이를 

평가받는 일도 증가하는데(강석기, 고수현, 한

상훈, 2011), 개인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는 

현대사회의 경쟁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대학생

은 자신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박지연, 

양남미, 2014). 즉, 대학생은 독립적인 성인으

로서의 정체감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한 상태

에서 증가된 사회적 요구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불안은 다른 불안 증상과 달리 성격적 

수줍음으로 오해되어 증상 초기에 치료기관을 

찾지 않는 비율이 높고, 이에 예방 및 조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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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 쉽다(Stein & 

Kean, 2000). 따라서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

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예방과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불안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맥락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사회불

안의 위험요인으로는 생물학적(유전적 소인, 

행동억제 기질), 환경적(애착, 양육방식, 외상

사건), 인지적(역기능적 신념, 자동적 사고, 불

안통제감)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다(오경자, 양

윤란, 2003; Hofmann & DiBartolo, 2010; Hudson 

& Rapee, 2000). 하지만 대학생에게서 사회불안

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불안의 위험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여전히 

사회불안장애의 주요 발병 연령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기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양주

경, 김은정, 2007; Gallagher & Cartwright-Hatton, 

2008; Lieb et al., 2000).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

인들이 대학생 사회불안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그 중 비교적 개입의 여지가 있는 환

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것이

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설애, 정영숙, 2017; Barber, 2002; 

Wolfradt, Hempel, & Miles, 2003). 특히 사회불

안장애 환자들이 자신의 부모가 과보호적 이

었다고 보고함에 따라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Lieb at al., 

2000; Rapee & Melville, 1997). 과보호란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통제하고, 간섭

하고, 성장단계에 맞지 않는 지나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정은영, 장성숙, 2008). 

이는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모-자녀 간

의 갈등과 심리적 부담감을 증가시켜 사회불

안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박지연, 이명조, 2012; Hudson & Rapee, 

2001; McLeod, Wood, & Weisz, 2007).

이처럼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

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들을 성인으로 치부

하여 이러한 양육요인을 고려하지 않거나 청

소년기의 기억을 회고적으로 측정해왔다(최미

미, 조용래, 2008; Arim & Shapke, 2008; Rapee 

& Melvile, 1997; Spokas & Heimberg, 2009).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기대하고, 행

동을 통제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주체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성인진입기의 발달과업과 상

충되어 대학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최근 Knappe, Beesdo- 

Baum, Fehm, Lieb와 Wittchen(2012)이 종단연구

를 통해 부모의 과보호 중에서도 어머니의 과

보호만이 자녀의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에 따라 과보호의 주체를 어머

니로 한정하였다.

한편, Silove, Parker, Hadzi-Pavlovic, Manicavasagar

와 Blaszczynski(1991)는 과보호가 청소년기 자녀

의 주체성을 박탈함에 따라, 자신이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는 인지적 편견을 형성하

고, 부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사회불안

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요인이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은 사회적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서 사회불안을 발

달 및 유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이복동, 오윤희, 오강섭, 2003; Barlow, 2002; 

Clark & Wells, 1995; Ellis, 200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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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Gitelson & McDermott, 2006), 누적

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인지적 요인

인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

먼저, 역기능적 신념이란 자기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일종의 인지도식으로, 완벽주의

적이고 절대적이며 융통성 없는 내용을 포함

한다(Beck, 1967).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근원

적인 인지로, 성격의 인지적 구조를 반영하여 

상황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역기능적 신념을 지닌 

개인은 인지적 오류로 인해 환경적 자극을 특

정한 방향으로 과장 또는 왜곡하고, 부정적 

내용으로 편향되게 해석하게 된다(Clark, Beck, 

& Alford, 1999). 이로 인해, 역기능적 신념은 

불안, 우울, 공황발작, 수면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

로 연구되어왔다(Belloch et al., 2010; Bouchard 

et al., 2007; Ciarrochi, 2004).

사회불안을 지닌 개인은 ‘타인이 자신을 평

가하고, 수행에 실패하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역기

능적 신념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ark 

& Wells, 1995). 이러한 믿음은 수행의 성패(成

敗)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이 자신에 대해 기

대하리라고 믿는 기준’과 ‘청중에게 비춰진 자

신에 대한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 of 

self as seen by audience)’을 비교하게 만든다

(Rapee & Heimberg, 1997). 그 과정에서 역기능

적 신념에 내재된 부정적 자기개념은 타인으

로부터 기대되는 기준과 현재 자신의 모습 간

의 괴리를 느끼게 만들고, 부정적 평가를 받

을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게 만들어 불안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중립적인 사회적 

자극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자극으로 

인식해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김혜숙, 

2005; Beck, 1967; Ellis, 2001).

역기능적 신념은 이와 같이 타인이 자신

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믿음과 관

련된다는 점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Beck(1967)은 융통성 없고 자신에 대해 완벽해

야 한다는 조건적 신념이 아동기 때의 역기능

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

으로 보았다. 즉,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가 주

는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이것이 자신과 세상

을 바라보는 도식을 형성함으로써 이후의 사

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Field, Argyris, & Knowles, 2001).

특히 과보호적 양육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포함하기 때문에(정은영, 장성숙, 2009), 

과보호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그들이 원하

는 기대를 내면화하고 이상적 자기상을 형성

하게 만든다. 이렇게 형성된 이상적 자기상과 

실제 자기상의 괴리는 열등감을 경험하게 만

들어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이상적 자기상의 기준이 외부의 평가에 기반 

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

와 같은 역기능적 신념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석민정, 오인수, 2014; Ingram, Overbey, 

& Fortier, 2001). 다른 한편으로는, 과보호적 양

육이 자녀의 주체성을 박탈함에 따라 자신이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는 인지적 편견을 

형성시키고, 부정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Silove et al., 1991; Vasey & Dadds, 2001). 즉, 

자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부모의 과잉반응이 자녀로 하여금 사회적 상

황이 위협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인지적 편견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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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신민진과 하은혜(2010)가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기반 하여 역기능적 신념이 어

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불안 

사이를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강지

혜(2011)는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한정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및 역기능적 신념과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기능적 신념이 모

의 과잉 간섭과 사회불안 사이에서는 완전 매

개하였고, 과잉 기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는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

미미와 조용래(200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

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

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연구에 

사용된 부정적인 양육태도에는 돌봄 부족과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함께 포함되어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단독적인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사회불안의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지적 

요인으로는 불안통제감이 제안되어왔다. 통제

감(control)이란 사건과 결과에 개인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개인이 지각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horpita & Barlow, 1998). 

Rotter(1966)는 상황에 대한 결과를 자신의 행

동의 결과로 지각하는지, 다른 임의의 힘에 

의한 결과로 지각하는지에 따라 내적 통제

(internal control)와 외적 통제(external control)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통제에 대한 지각을 내적-

외적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라는 용어로 설

명하였다. 하지만 Rotter(1966)의 내외 통제소재

는 통제감을 단일한 차원의 구성개념으로 설

명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반화 되어 있고 부

정적 정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Klockars & Varnum, 1975; Lange & Tiggeman, 

1981; Rapee, Craske, Brown, & Barlow, 1996). 

Rapee 등(1996)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불안통제감(anxiety control)이라는 개념

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름 그대로 불안 관련 

자극에 대한 통제감으로, 신체적 증상이나 정

서적 반응과 같은 ‘내적인 정서 반응에 대한 

통제감’과 외적인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외부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포함한다. 불안 통제감

이 낮으면 자신이 사회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당혹감과 불안감에 대처하지 

못해 사회적 상황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

적인 예측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불안을 야기

하게 된다(이복동, 오윤희, 오강섭, 2003; 최미

경, 조용래, 2005; Barlow, 2002).

한편, 불안통제감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사건을 통해 형성되며, 자녀들이 경험하

는 생활사건들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 제한되

거나 확장된다. Bennet과 Stirling(1998)은 특히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낮은 통제감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과보

호적 양육은 자녀를 유아 취급하고 그들이 경

험하는 생활사건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상황

에 대한 대처기술 발달을 저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기술의 부족은 자녀에게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 

통제감의 저하를 가져온다(Carton & Nowicki, 

1994; Rapee & Spence, 2004).

Ballash, Pemble, Usui, Buckley와 Woodruff- 

Borden(2006)은 지각된 가족환경과 대학생 불

안 사이에서 불안통제감이 매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비록 이들의 연구가 사회불안을 

특정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나, 아동기에서

만 불안통제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불안이라

는 정서 사이에서 관여한다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대학생에게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후 Spo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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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Heimberg(2009)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

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서 통제감이 매개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으나, 

통제 소재를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였다는 한

계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불안을 설명하

는 인지적 변인으로써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

통제감은 각기 연구되어왔다. 최근 Hofmann 

(2007)은 사회불안 치료에서 각 인지적 요인에 

대한 치료 기법들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단편적으로 연구되던 사회불안의 인지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제감이 

형성 과정을 설명한 Weisz(1986)의 이론을 통

해 둘 사이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는 

우연성(outcome contingency)과 개인의 능력

(personal competence)에 대한 기대가 지각된 통

제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주장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이 얼마나 공정하게 개인의 노력

에 근거하여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대와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상황에 대한 

개인의 통제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역기

능적 신념에는 타인이 공정하기보다는 나에게 

비판적일 것이라는 관점과 자신의 능력에 대

한 불신이 포함됨을 고려할 때, 역기능적 신

념이 통제감에 선행함을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ofmann(2005)은 사회적 상

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편향이 자신이 그

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통

제감을 저하시킴으로서 사회불안을 증가시킴

을 확인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현(2016)

이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사회

불안 사이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자기지각과 불안통제감이 순차적인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주경과 김은

정(2007)은 행동억제기질과 양육환경이 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것

으로 보았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치

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가족

환경이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의 이중매

개를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보호적 양육태도, 역기능

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들 요인 간 밀접한 관련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그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

히 성인진입기라는 독특한 발달 단계에 속하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

태도가 사회불안에 이르는 경로를 연구한 것

은 국내외 모두에서 드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만 18-25세 대

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 사회불

안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

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성인진

입기 대학생에게서 간과되던 어머니 과보호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 사회불안의 개

입에 있어 가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기존에 독립

적으로 연구되던 두 인지적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사회불안의 개입에서 보다 통합

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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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을 예측하는가? 

둘째,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은 각각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단순매개하는가? 

셋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

불안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

제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만 18-25세)에 해당하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

내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질문지를 제작하

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08명이 설문을 완

료하였고, 이 중 사망으로 인해 현재 어머니

가 부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2명의 자

료가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45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고, 이 중 남성은 207명(45.4%), 여성

은 249명(54.6%)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6세(SD=2.13)였다. 학업 상황을 살펴보면 4

학년 147명(32.2%), 3학년 125명(27.5%), 2학년 

99명(21.7%), 1학년 85명(18.6%)이었다. 거주 지

역으로는 서울(286명, 62.7%), 경기지역(105명, 

23%)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측정도구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관계상의 불안과 수행불안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Peters, Sunderland, Andrews, 

Rapee와 Mattick(2012)은 Mattick과 Clarke(1998)

가 제작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와 사회공포증 척

도(Social Phobia Scale; SPS)를 통합하여 사회불

안을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김소정, 윤혜영과 권정혜(2013)가 

김향숙(2001)이 번안한 척도들을 단축형으로 

재구성하고 확인적,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두 척도가 사회불안에 대한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이라는 하위구인을 측정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측정

하기 위해 이 두 척도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불안을 측정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어

렵다.’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다양

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측정한다. 6문항 리커트 5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소정 등(2013)의 타당화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5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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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불안을 측정하는 사회공포증 척도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떨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람들이 내 행동을 이상

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된다.’와 같이 타인에게 

관찰 가능한 상황에서 수행 시 느끼는 불안을 

측정한다. 6문항 리커트 5점 척도(0=전혀 그

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점이 높을수록 수행 불안이 높음을 의

미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소정 등(2013)

의 타당화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두 척도를 합산한 사회불

안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6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 정은영과 장성숙(2008)이 개발한 지각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

는 과잉기대(예, 내 능력 이상으로 기대하셔서 

부담스럽다.), 자율성 저해(예, 어머니가 내 스

케줄을 다 짜고 관리하신다.), 과잉통제(예, 나

의 귀가시간을 엄격히 관리하신다.), 과잉보호 

및 불안(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안하

다고 못하게 하신다.), 과잉애정(예, 언제나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쓰신다.)의 5개 요인을 

각각 5문항, 리커트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총 25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원척도와 같은 요인구조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

식 분석을 위해 Cattell과 Burdsal(1975)가 제안

한 방사 알고리즘(radial algorithm)을 이용한 문

항 묶음화(item parceling)을 통해 다섯 가지 하

위요인(과보호1, 과보호2, 과보호3, 과보호4, 

과보호5)으로 재구성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기존 연구(강선모, 임혜경, 2012)에서 전

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신념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조용래, 원

호택(1999)이 70문항으로 개발한 역기능적 신

념검사(Dysfunctional Belief Test; DBT)를 홍세희, 

조용래(2006)가 36문항으로 재구성한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검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

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예, 나는 어딘가 부족

한 사람이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

망(예,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견

딜 수 없다.), 타인 및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

적 신념(예,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의 3개 요인을 각각 12문항, 

리커트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혜정과 안현의(2010)의 연구에

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하위요인에 

따라 .81에서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불안통제감

불안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Rapee 등(1996)

이 개발한 불안통제 질문지(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Revised; ACQ)를 Brown, White, 

Forsyth와 Barlow(2004)가 수정하고 오윤희와 오

강섭(200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감정통제 10문항(예, 나는 나의 불안 

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위협통제 5문항(예, 

뭔가에 크게 놀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통제무력감 4문항(나는 성공적으로 해

결할 수 없기에 아예 갈등 그 자체를 피해버

린다.)의 하위요인을 리커트 6점 척도(1=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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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6=아주 많이 그렇다)로 측정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원척도와 같은 요인구

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Cattell과 Burdsal 

(1975)가 제한한 방사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항 

묶음화를 통해 세 가지 하위요인(불안통제감1, 

불안통제감2, 불안통제감3)으로 재구성하였다. 

오윤희와 오강섭(2009)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8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내적합치도(Cronbach’s 

α),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

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사회

불안,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검증을 실시 후 역기능적 신념

과 불안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기초자료로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사회불안, 역기

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최고 및 최저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정규성 가

정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

다. 기술 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

정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확인한 결과(Kline, 

2015; 정규성 가정: 왜도의 절대값 < 3, 첨도

의 절대값 < 10),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정

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

시하였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ps<.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이 높게 지각

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r=.41~.47, 

p<.01), 높은 수준의 역기능적 신념(r=.40~.70, 

p<.01), 낮은 수준의 불안통제감(r=-.50~-.57,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25-100 25-92 42.63 11.90 .84 .45

사회불안 12-60 12-53 26.59 7.83 .43 -.35

역기능적 신념 36-216 40-180 103.82 26.70 .12 -.20

불안통제감 19-114 29-114 71.50 12.85 .02 .42

표 1. 주요 변인들의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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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게 

지각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높은 

수준의 역기능적 신념(r=.37~.58, p<.01) 및 낮

은 수준의 불안통제감(r=-.32~-.45, p<.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역기능

적 신념은 불안통제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r=-.38~-.63, p<.0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각 잠

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2를 통해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평가할 때, 

χ2검증과 함께 적합도 지수인 RMSEA, CFI, 

TLI, SRMR 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할 수 있다. RMSEA는 .05 이하일 경우 적합도

가 좋은 모형, 0.08 이하면 괜찮은 모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Browne, Cudeck, Bollen, & 

***p<.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 간 상관

1 2 3 4

1.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

2. 사회불안 .48** -

3. 역기능적 신념 .63** .61** -

4. 불안통제감 -.60** -.47** -.67** -

p**<.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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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1993), CFI와 TLI는 .90 이상인 경우 적

합도가 좋은 모형으로 간주된다(Bentler, 1990). 

또한 Hu와 Bentler(1999)는  CFI와 TLI가 .95 이

상이면서 SRMR이 .08 이하일 경우 좋은 모형

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검증 결

과, χ2값이 196(df=59, p<.01)로 나타났으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71(90% 신

뢰구간에서 .060~.083),  SRMR은 .030,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각각 .969와 .959

로 전반적인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이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역시 모든 잠재변인에

서 만족되었고,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의 절대

값이 .51~.87로 .90을 넘지 않아 수용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잠재변인 간의 상관도 적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3

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이 대학생이 지

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정을 진행하였

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196(df=59, p<.01), RMSEA=.071(90% 신뢰구

간에서 .060~.083), SRMR=.030, CFI=.969, TLI 

=.959). 이는 본 연구의 모형이 자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을 보여준다.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어머

*p<.05, ***p<.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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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불안통제감으

로 가는 직접경로(γ=.08, ns) 외의 모든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s< 

.001~.05).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의 매개효과 검정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

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의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매개효과를 검

정하기 위해 Bollen과 Stine(1990)이 제안한 부

트스트래핑(bootstr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원자료(N=456)로부터 무선표집하여 생성된 

10,000개의 자료표본을 이용하여 95% 신뢰구

간을 구하였다.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검정결과는 표 3

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모형 검정에서 어

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불안통제감 사이

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불

안통제감의 단순매개효과는 해석에서 제외하

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단순매

개효과는 95% 신뢰구간 .277~569에 0을 포함

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역

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을 차례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신념이 

지각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

안을 이어주는 변인임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지각된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인해 형성된 역

기능적 신념이 불안통제감을 통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

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

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들과 같

이 지각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역

기능적 신념,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이, 불안통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95%

신뢰구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 역기능적 신념

→ 사회불안
0.620 0.089 0.422*** (.277, .569)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 불안통제감

→ 사회불안
-0.034 . 0.030 -0.023 (-.056. .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 역기능적 신념

→ 불안통제감 → 사회불안
0.263 0.042 0.180*** (.098, .261)

***p<.001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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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감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역기능

적 신념은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불안통제

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불안통제감과 사

회불안 간에도 부적 상관이 유의하여 모든 변

인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연구모형은 적절한 수준의 적합

도를 보였고, 지각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

태도와 불안통제감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존 연구들(Arim & Shapke, 2008; Knappe 

et al., 2012)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직접경

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

학생을 독립된 성인으로 치부하여 더 이상 부

모의 양육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여전히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

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은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 독립성

을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불안과 같

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Hudson & Rapee, 2001; Spokas & 

Hiemberg, 2009). 특히 성인진입기의 경우, 독

립된 성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율성과 책

임감을 획득해야하는 발달과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Arnett, 2000),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이

전 연령대에 비해 자기주도적 행위에 많은 가

치를 부여한다(서지영, 정영숙, 2012). 따라서 

이와 상충되는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역기

능적 신념으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과잉기대나 과잉통

제가 자녀의 이상적 자기상을 형성시키고, 실

제 자기와의 괴리로 인해 부정적 자기개념 형

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듦을 의미한다

(석민정, 오인수, 2014; Vasey & Dadds, 2001).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대학 입시를 기점으

로 과보호와 성취압력이 줄어든다고 보고하나

(오정현, 정태연, 2006), 자신의 부모를 과보호

적이라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들은 이들이 여

전히 전공 선택이나 구직 과정 등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과보호를 지속한다고 보고하였다(유

계숙, 장경은, 2016; Peluchette, Kovanic, & 

Patridge, 2013). 이에 기반 할 때,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양상을 달리할 뿐 여전히 과보호

적 양육태도가 지속될 것을 보인다. 특히 대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는 성취 측

면에서 과잉기대나 과잉통제와 관련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자율성 박탈과 사회적 기

술 습득 저해가 역기능적 신념 형성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장하연, 조용래, 2012; 

Ciarrochi, 2004)과 마찬가지로 역기능적 신념에

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유의하

였다. 이는 자신에 대해 부적절하게 느끼고,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역기능적 신념이 사회불안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모델들

(Beck et al., 1985; 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을 뒷받침한다. 아동·청소년기

와 달리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은 다양한 상

황에서 독립적인 수행을 요구받기 때문에 타

인의 평가와 자신의 능력에 더욱 예민해지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수록 사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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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경험하기 쉬울 것으로 여겨진다(강석기 

등, 2011; 박지연, 양남미, 2014).

불안통제감에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

로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존 불안통제감

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확인한 이복동 등(2003)

은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된 임상 집단과 정상 

통제 집단을 비교하여 임상 집단이 유의미하

게 낮은 불안통제감을 지니며 불안통제감이 

낮을수록 사회불안의 정서적, 행동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나, 정상 집단의 

불안통제감에 따른 사회불안의 정도는 확인하

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비록 임상 

집단보다 높은 불안통제감을 지닐지라도, 비

임상 집단 역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

라는 믿음을 가질수록 자연스러운 불안 증상

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이러한 상황 자체를 

회피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증가하도록 만들어 사회불안

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Barlow, 2002). 

한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불

안통제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이 통제감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Spokas & Heimberg, 2009)와 다소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가 통제감을 통

제 소재(locus of control)를 통해 측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불안통제감을 통해 측정

한 것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

듯이 통제 소재는 다양한 상황의 결과가 자신

에 의해서인지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에 대한 광범위한 지각을 측정하는 반면, 불

안통제감은 자신의 불안과 관련한 신체적, 정

서적 반응에 한정된 통제감을 측정한다(Rapee 

et al., 1996). 즉, 불안통제감은 대체로 불안과 

관련한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조절 여부를 

중심으로 통제감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통

제 소재와 구별된다. 비록 불안통제감이 회피

나 적절한 대응과 관련된 통제감을 측정하기

는 하나, 이 역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가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일반화

된 통제감을 측정하는 통제-소재가 양육 요인

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불

안통제감 형성에는 양육 경험 뿐 아니라 가정 

외에서의 성취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

도와 불안통제감의 직접적 관계를 확인한 기

존 연구들과 달리, 역기능적 신념을 포함함으

로써 어머니이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간접적인 

영향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족

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과 사회불안

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양주경과 김은정

(2007)의 연구에서도 가족환경이 역기능적 신

념을 거쳐서 불안통제감으로 가는 간접경로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신

념이 불안통제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제안한 기존 연구들(양주경, 김은정, 2007; 

이미현, 2016; Hofmann, 2005)을 뒷받침한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불안통제

감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

모의 과보호가 역기능적 신념 발달에 영향을 

주고, 증가한 역기능적 신념이 불안통제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단순매

개효과와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을 순차

적으로 거쳐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

핑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Bollen & Stine, 1990). 그 결과, 과보호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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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서 역기능적 신념을 거쳐 사회불안으로 

가는 단순매개효과가 유의미할 뿐 아니라, 어

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역기능적 신념

과 불안통제감을 거쳐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간접경로의 이중매개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신

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을 형성

시키고, 이에 의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여 사회불안이 증가될 뿐 아니

라, 정서적 반응과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 느끼게 만들어 

사회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지지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양육환경이라는 환경

적 맥락이 자녀의 인지적 요인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선행연구(양주경, 김은정, 2007)를 지지할 

뿐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어머니가 자신

에게 과도하게 기대하고, 자신을 통제한다고 

느낄수록, 자녀는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

성시키게 되고(Ingram et al., 2001), 부모를 포

함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게 된다(석민정, 

오인수, 2014). 또한 부모의 과도한 유아취급

과 보호하려는 경향은 자녀로 하여금 세상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타인과 세상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Silove 

et al., 1991; Vasey & Dadds, 2001). 이렇게 형성

된 역기능적 신념이 사회적 상황에서 활성화

되면, 중립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게다가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

거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활성화 시켜 자연스러운 불안조차 문

제적이라고 지각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증폭시

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Barlow, 200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밝혀진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받는 과보호적 

양육이 어떠한 맥락에서 인지적 요인들을 변

화시키고,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예방 및 개입 

전략이 효과적일 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한다.

먼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사회불안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사회불안의 예방 

및 개입에서 어머니를 함께 고려해야 함이 시

사된다. 특히 과보호적 양육이 발달 시점에 

그 행동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여전히 

지속됨을 고려할 때, 양육법의 개선이나 변화

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는 유아기나 학령기 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

상으로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부

모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과보호

를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돌봄의 일

환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애정과 

지지를 자녀의 발달시기에 맞는 적합한 방식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개

입 차원에서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등 

가족을 포함하는 개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어머니의 실질적 행동보

다 이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행동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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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어머니와 자녀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적

합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사회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역기능

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을 거쳐 사회불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불안에 대

한 인지치료에서 내담자의 가족환경, 특히 어

머니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적 신념에 대해 우선적으로 탐

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과 관련한 인지적 

문제가 어떠한 환경적 맥락에서 초래되었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불안을 효과

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의 원인 

혹은 유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모형을 제공

하였다.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이 증가

함에도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아동기와 청소

년기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왔고,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존재하더라도 이들을 독립

된 성인으로 취급하여 사회불안의 유발 요인 

중 하나인 양육요인과의 관련성은 거의 다루

어지지 않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성

인진입기라는 발달적 과도기에 있음에 입각하

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는 물론 성인진입기 대학생 자

녀의 사회불안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여전히 성인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대한 경각심 제공한다.

둘째,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으

로써 기존 단일하게 연구되던 역기능적 신념

과 불안통제감을 함께 고려하였다. 역기능적 

신념이 불안통제감을 거쳐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하나의 인지적인 

요소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 두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

다. 즉,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을 복합적

으로 다룰 수 있는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은 사회불안 증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시

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라는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

였다. 이는 대학생 사회불안을 치료하는데 있

어 단순히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이들의 환

경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히 인지적 요인에 대한 개입만을 제공하

는 것보다, 이러한 인지적 요인을 형성 및 유

지시키는 환경 요인을 포함하는 치료프로그램

의 개발은 사회불안 증상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전국 4년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험자가 서

울 및 경기 지역에 밀집되어 국내 대학생 전

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

서 표집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선정하여 일

반화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

러 대학생 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

할 때 더 후기의 발달단계에 있는 개인에게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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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과보호적 척도의 하위요인을 문항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 척도의 하

위요인인 과잉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애정의 독립적인 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발달 시기에 따라 

각각의 하위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과보호 중에

서도 어떠한 요인들이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

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 어머니에 대한 지각

된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비록 어

머니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과보호적 양육태

도의 차이는 시사되지는 않았으나(p=.241), 비

동거 상태의 자녀의 경우 과거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회상적으로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양육이 지속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현재 모델에서 나타난 

결과가 과거 양육과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

칠 것이라 확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확

인하기 위해 청소년기에 대한 회고적 측정 분

석에 추가하여 현재의 과보호적 양육의 독립

된 효과를 측정하거나, 이에 대한 종단적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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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Overprotection to

Social Anxiety in Emerging Adulthood:

Dual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Belief and Anxiety Control

Kyung-Won Kim                    Sujin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beliefs and anxiety 

control on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overprotection to social anxiety. The data comprised survey results 

on 456 undergraduate students aged 18 to 25 years old.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nalysis indicated that only dysfunctional beliefs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overprotection to social anxiety.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beliefs and anxiety contro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overprotection to social anxiety. Based on this 

finding, the paper discusses factors associated with worsening social anxiety and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Key words : maternal overprotection, social anxiety, dysfunctional belief, anxiety control


